
[보도자료] 쿠팡 임직원들, ‘쿠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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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헌혈증 기부 행사에 쿠팡�쿠팡 자회사 임직원 50명 참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지속 추진 예정”

쿠팡∙쿠팡 자회사 임직원들이 서울 잠실 사옥 주변에 마련된 헌혈버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 6. 14. 서울 – 쿠팡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13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 혈액원과 함께 ‘쿠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
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쿠팡과 쿠팡 자회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쿠팡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페인을 통해 기부 받은 헌혈증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쿠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하면서 내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으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28536/


쿠팡∙쿠팡 자회사 임직원이 서울 잠실 사옥 근처에 마련된 헌혈버스에 방문해 헌혈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ESG팀 서정주 매니저는 “쿠나눔 헌혈 공지 5분만에 선착순 마감될 정도로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 및 계열사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전국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했으며, 4월에
는 서울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송파 어린이날 큰잔치’에 미아방지와 돌발 상황에 대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지
난 5월에는 쿠팡 뷰티 본부 직원들이 한강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플로깅’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
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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